
 

 

                           성모 안식 축일 (8월 15일 축일 / 2020년 8월 16일 강론)  

(Ομιλία 16.8.2020 Κοίμηση Θεοτόκου) 

우리에게 '항상 복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사랑의 성모님께서 지상에서 하늘

로 옮겨졌을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배웅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여!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이여 찬양하여라! 우리 하느님의 어머니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여라!” 

 

영원한 동정녀이신 성모님이 지상에서 맡은 임무를 완성하셨을 때, 아들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

께서는 성모님을 자신 가까이 받아들이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주님께 순종했고 강

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셨기에, 천사와 대천사에게 비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계

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이 안식하셨을 때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거룩한 사도들이 세

상 모든 곳에서 하늘 구름에 실려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으신 지극히 순결하신 분을 

에워싸고 큰 경외심을 표했나이다."(대만과 축일 스티히라 테오토키온) 원래 거룩한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 지역으로부터 성모님

의 거룩한 장례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성모님의 육신에 영예를 표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상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외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머니

에게 고귀한 영예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모셔가려고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품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성모님의 육신’은 성스러운 하늘의 옥좌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전진하면서 천군에게 명합니다. “온 우주의 여왕이신 

거룩한 동정녀가 행차하시니, 영원한 빛의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머리를 들지어다. 그분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도다. 우리는 차마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께 영예를 바치기에도 

합당치 않나이다."(축일 대만과 스티히라 테오토키온) 

 

마지막으로 다윗왕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중에는 외국의 공주들이 

끼여 있고, 오빌의 황금으로 단장한 왕후는 당신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시편 45,9)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추앙되었으며, 모든 왕비 중의 왕비가 되었고, 변질되지 않는 영

광을 상징하는 오빌의 황금으로 단장하고, ‘임금 중의 임금이신’ 옥좌 옆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 옥좌 오른편에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가장 정결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때부터 성모님은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올리는 청원을 받아주십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주시

고, 재난을 피하는 이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자비로운 하느님이신 당신의 아들에게 쉬지 

않고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중보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자들은 감

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성모님의 성상에 그리고 성모님 이름을 받은 성당에 정성 가득한 수많

은 봉헌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 바쳐지는 15일 기간

에 신자들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신 성모님을 뵙기 위해 성당에 갑니

다. 그리고는 성모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성모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8월에



 

 

만 성모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교회의 예식에서 

‘빛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그리고 ‘헤루빔보다 더 고귀하시고 세라핌에게 비할 수 없는'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축일을 맞아 교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위험과 문제에 직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

하고 중요한 영적 양식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포르피리오스는 큰 힘이 되는 중

보를 해 주시는 성모님께 우리 자식들을 전적으로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꼭 필

요한, 성모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결하신 테오토코스여, 우리는 당신을 보호자로 여기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임금이신 당신의 아들 곁에 함께 계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적의 공격에서 구출되도록 끊임없이 중보해 주소서." 

 

형제 여러분, 성모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더럽혀진 육신과 영혼이 온갖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를 간구하고,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 성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자격을 갖게 되어 하늘에서 성모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시다. 아멘 

 


